
빅데이터와 환경

01. 빅데이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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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빅데이터의 개념과 배경

(1)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급격한 삶의 변화를 맞이하였다. 특히 정보저장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스마트 

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일상생활의 모든 정보가 데이터로 축적되고 있다. 데이터 

생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의 데이터와 구분되는 빅데이터(Big Data) 

개념이 등장하였다[그림 1]. 정부와 기업은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추줄 및 분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주위에 널려 있는 수많은 

데이터 정보로부터 유용한 통찰력과 지식을 누가 더 빨리 찾아내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빅데이터의 개념이 등장한 초기에는 데이터 대홍수, 데이터 범람, 대량의 데이터 

등으로 지칭되었으나,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 및 활용되었다. 

빅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에서 기존 기술로 처리하기 어려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지칭하며, 넓게는 이를 분석·관리하는 능력이나 기술, 도구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함유근‧채승병, 2012). 여기서 데이터를 분석·관리하는 

기술이란 대규모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는 ‘하둡(Hadoop)’과 확장성이 뛰어난 NoSQ

L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기계학습이나 통계 분석 등을 의미한다. Gartner (2012)는 

빅데이터를 “고급 통찰력 및 의사결정을 위해 비용효과가 높은 혁신적인 정보처리 

과정을 필요로 하면서 대량이며 급격하게 늘어나고 다양한 정보 자산”으로 

정의하였다. 

2008년 세계적인 과학저널 Nature[네이처]에서는 인터넷 이후 세상을 바꿀 가장 

중요한 기술로 빅데이터를 언급하였다. 2010년 글로벌 컨설팅기업 McKinsey[맥킨

지]는 비즈니스 지형을 바꿀 10가지 기술 트랜드 중 하나로 빅데이터를 

선정하였으며, 빅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가치창출 효과를 

가져 온다고 분석하였다. 2011년 Gartner[가트너] 역시 주목해야할 기술로 

빅데이터를 소개하였으며, 데이터는 21세기 ‘원유’이자 새로운 가치와 경쟁력의 

원천임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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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

 

자료: 김현곤(2012), 빅데이터 기반 선진 국정운영의 비전과 전략, 빅데이터 

미래전략 세미나 발표자료.

(2) 빅데이터의 확산 요인

데이터의 양적 측면에서는 이전부터 빅데이터가 존재했다고 할 수 있지만, 

빅데이터가 특수한 영역(우주, 항공, 과학 등)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환경에서 

생성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이다. 기존에는 전문가 및 특정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데이터 생산의 범위가 모바일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일반대중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누구나 데이터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페이스북(Facebook) 이나 트위터(Twitter) 등 소셜미디어(Social Media)의 텍스트 

데이터가 대표적이며, 스마트폰의 보급도 빅데이터의 대중화 및 확산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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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대폭발>

¡ 2010년~2015년까지 전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연평균 92%, 인터넷 트

래픽은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트위터는 전 세계 1억 명의 이용자들에 의해 하루 평균 2억 개의 트윗을 발

생

- 우리나라는 월 평균 100만여 명의 20∼40대 이용자가 매월 1억 개의 트윗

으로 의견을 표현

¡ 오늘날 11억 인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하

고 있고, 2억 5천만 명이 매일 페이스북에 사진을 업로드하고 있음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새로운 미래를 여는 빅데이터 시대.

더불어 컴퓨터의 가격성능비는 향상하고 데이터 저장매체의 가격은 하락하면서, 

그동안 수집되지 않았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데이터 수집 단위가 과거 메가바이트(megabyte, MB), 기가바이트(gigabyt

e, GB)에서 현재 테라바이트(terabyte, TB), 페타바이트(petabyte, PB), 제타바이트(zet

tabyte, ZB)로 크게 증가하였다.

  

<데이터의 단위>

¡ KB(kilobyte) = 103 byte

¡ MB(megabyte) = 10
6
 byte

¡ GB(gigabyte) = 10
9
 byte

¡ TB(terabyte) = 10
12

 byte

¡ PB(petabyte) = 1015 byte

¡ ZB(zettabyte) = 1021 byte

빅데이터는 분 또는 초 단위 이하로 빠르게 생성 및 유통되기 때문에, 데이터 

생성주기가 크게 단축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무엇보다도 이전에는 쓸모없이 폐기되던 정보들에서 의미를 도출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 것이 빅데이터 분석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 ‘하둡(Hadoop)’

의 등장과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의 보급으로 빅데이터를 

축적‧처리하는 기술이 보편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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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빅데이터의 시장 

빅데이터 시장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 생성되는 디지털 데이터의 양은 2010년부터 매 2

년마다 2배 이상 성장하여 2020년에는 약 35∼40ZB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ID

C, 2012), 국내 디지털 데이터 생성량도 2006년 2,891PB에서 2011년 27,237 PB로 

10배 가까이 급증하였다[그림 2]. 

[그림 2] 세계 디지털 데이터 규모 전망과 국내 디지털 데이터 추이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2), 현안과 과제: 빅데이터의 생성과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전 세계 빅데이터 산업의 시장규모는 2011년 74억 달러에서 2017년 405억 달러로 

연평균 32.9%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3]. 특히 IDC는 2013년 보고서에서 

빅데이터 산업의 성장속도가 ICT 산업 전체의 성장속도에 비해 6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4). 또한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규모도 2020년까지 2012년 대비 40% 정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기가바이트당 투자비용이 현재 2달러 수준에서 2020년 0.2

달러까지 감소하여 빅데이터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IDC,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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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빅데이터의 특성과 유형

(1) 빅데이터의 특성

일반적으로 기존 데이터와 구분되는 빅데이터의 특성은 규모(Volume), 속도(Veloci

ty), 다양성(Variety)을 의미하는 3Vs로 정의되며, 연구자에 따라 복잡성(Complexity)

과 가치(Value)를 추가적으로 강조한 4Vs+1C로 확대하기도 한다[그림 3]. 이러한 

특성 외에도 가변성(Variability)을 의미하는 V가 추가되기도 한다. 즉, 빅데이터는 

데이터 규모와 기술 측면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가치와 활용의 측면으로 의미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림 3] 빅데이터의 주요 특성

자료: 정의석(2012) 가공, 이미숙 외(2014) 재인용. 

규모(Volume)의 증가

‘빅데이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생각하게 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정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타바이트 시대로 

진입하였으며, 특정 규모 이상을 빅데이터로 지칭하기보다는 기존 기술로는 관리할 

수 없는 데이터양을 상대적으로 지칭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다양성(Variety)의 증가

기업의 판매 데이터나 재고 데이터, 웹 로그 기록,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 안의 텍스트 데이터, GPS 위치정보, 콜센터 통화 이력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다. 또한 텍스트 데이터 외에 이미지, 동영상, 멀티미디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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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고 분석해야 할 데이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속도(Velocity)의 증가

속도는 데이터의 변화와 축적, 분석 속도를 의미한다. 실시간성 정보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데이터 생성 및 이동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속도가 중요하다. 

복잡성(Complexity)의 증가

정형화된 텍스트 데이터에서 구조화되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로 데이터의 종류가 

확대되고, 외부 데이터의 활용으로 관리대상이 증가하며, 데이터 저장방식의 차이나 

중복 등으로 인해 데이터의 관리 및 처리가 복잡해진다.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새로운 기법을 필요로 한다. 

가치(Value)의 창출

규모, 다양성, 속도의 3Vs (또는 를 가진 새로운 유형의 빅데이터로부터 과거에는 

답할 수 없던 인사이트(Insight)나 새로운 가치(Value)를 도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Value)의 창출은 빅데이터의 중요한 특성으로 언급된다.

가변성(Variability)의 증가

데이터는 고정된 축적되지만 많은 옵션과 변수에 의해 분석과 해석이 쉽지 않다. 

가변성은 많은 옵션과 다양한 변수로 인해 일정한 데이터로 분석되고 해석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제시되는 빅데이터의 특성 외에 추가적인 

특성이다.

(2) 빅데이터의 유형

빅데이터 자원의 종류는 생성주체와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며[표 1], 구조화 

정도의 수준에 따라 크게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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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빅데이터 자원의 종류

생성

주체

컴퓨터 생산 데이터 사람 생산 데이터 관계 데이터

� 애플리케이션 서버 

로그(웹사이트, 게임 등)

� 센서 데이터(날씨, 물, 

스마트 그리드 등)

� 이미지, 비디오(트래픽, 

보안 카메라 등)

트위터, 블로그, 뉴스, 

게시판 글, 이메일, 사진 등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

유형

정형 반정형 비정형

DB에 저장된 구조적 데이터 

웹 문서, 메타 데이터, 센서 

데이터, 공정 컨트롤 

데이터, 콜 상세 데이터 등

소셜 데이터, 문서, 

오디오, 비디오, 동영상, 

이미지 등

자료: 이미숙 외(2014), 빅데이터를 활용한 환경분야 정책수요 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구조화된 데이터는 데이터 형식이 정형화되어 있으며, 데이터 간에 연계성을 

바탕으로 데이터 정렬과 분석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비구조화된 데이터는 구조화가 되지 않았거나 구조화할 수 없는 데이터로서 다소 

일관성이 없는 데이터 형식이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에서 사용자에 의해 발생되는 

클릭 스트림 데이터가 이에 해당된다. 

최근 동영상, 음악, 위치정보 등의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비구조화된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였다. 실제로 2007년에 생성된 

디지털 데이터의 약 95% 이상이 비정형 데이터이다(IDC, 2007). 비정형 데이터는 

규격화된 데이터 필드에 저장되지 않는 데이터를 통칭하며, 텍스트 문서 외에도 

이미지, 동영상, 음성 데이터 등을 포함한다(박대현‧송동현, 2014). 

3. 빅데이터의 가치와 활용

빅데이터의 활용은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위험요인을 

해소하며 사회 발전을 위한 엔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미래 사회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위험요인과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신속하게 사회적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빅데이터 분석은 미래 사회에서의 통찰력, 

대응력, 경쟁력, 창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그림 4]. 

세계 각 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빅데이터가 향후 기업의 성패를 가늠할 새로운 

경제적 가치의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McKinsey(2011)는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인해 의료, 공공행정, 소매, 제조, 개인정보 부문에서 

추가적으로 1%의 생산성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산업 부문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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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그림 5].

현재까지 빅데이터 활용의 선두 주자는 기업이다. 기업과 같은 민간부문에서는 

생산력 제고, 효율 향상, 고객수요 파악, 브랜드 홍보 등 시장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다. 이 경우 기업 내부 데이터 외에도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품에 대한 고객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위험관리시스템, 탈세 등 부정행위방지, 공공데이터 공개 

정책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림 6].

[그림 4] 미래사회의 특성과 빅데이터의 역할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새로운 미래를 여는 빅데이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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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McKinsey, 2011)

자료: 이경일(2012), 빅데이터와 신 가치창출, 빅데이터 미래전략 세미나 발표자료.

[그림 6] 빅데이터 분석 응용 사례

자료: 이경일(2012), 빅데이터와 신 가치창출, 빅데이터 미래전략 세미나 발표자료.

[정리하기]

1. 빅데이터의 개념과 배경

n 정보저장 및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많은 양의 데이터가 빠르게 축적되기 

시작하였고, 기존의 데이터와 구분되는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n 빅데이터는 좁은 의미에서 기존 기술로 처리하기 어려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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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하며, 넓게는 이를 분석·관리하는 능력이나 기술, 도구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2. 빅데이터의 특성과 유형

n 일반적으로 기존 데이터와 구분되는 빅데이터의 3대 특성은 규모(Volume), 속도

(Velocity), 다양성(Variety)을 의미하는 3Vs로 정의되며, 경우에 따라 복잡성(Com

plexity), 가치(Value), 가변성(Variability) 등의 특성이 추가되기도 한다.

n 빅데이터 자원의 종류는 생성주체와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으며, 

기존의 통계자료와 같은 구조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 음성 

데이터 등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모두 포함한다.

n 최근 동영상, 음악, 위치정보 등의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비구조화된 데이터의 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3. 빅데이터의 가치와 활용

n 빅데이터는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이고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n 빅데이터의 분석 주체는 민간기업에서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데이터의 유형과 특성, 분석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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